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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생물학적 위험성향,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자기통제, 사회적지지 및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 
D광역시의 여자 중고등학생 3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SPSS 및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결과,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해 생물학적 위험성향,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자기통제 및 사회적지지는 직접효
과, 생물학적 위험성향과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은 간접효과가 있었다. 여자 청소년의 생물학적 위험성향과 사회문화
적 위험요인은 자기통제와 사회적지지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생물학적 위험성향과 사회적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자기통제와 사회적지지를 증진시키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itness of a structural model on the relationship among biological risk 
disposition, sociocultural risk factors, self-control,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for woman adolesc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3, 2012 to March 28, 2013 by questionnaires from 343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D metropolitan city.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SPSS and AMOS programs. 
Biological risk disposition, sociocultural risk factors, self-control, and social support showed a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for woman adolescents, while biological risk disposition and sociocultural risk factors showed 
an in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for woman adolescents. Biological risk disposition and sociocultural risk 
factors showed a direct effect on self-control and social support for woman adolescents.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emphasizes the reducement of 
biological risk disposition, sociocultural risk factors and enhancement self-control and social support in order to 
prevention woma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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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여 중학생이 

자살한 사회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청소년의 자살문제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기준 우
리나라 자살률은 1999년 대비 107.5%로 증가하였으며, 
OECD국가 평균 자살 11.2명보다 훨씬 더 많은 19.3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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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위를 차지하였다. 자살사망은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특히 10대의 자살사망은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
았다[1]. 

청소년은 학교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및 사회적 요구와 규범을 수용해야하는 많은 과업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아 
어떤 발달단계보다 무모함과 반사회적 행동인 위험행동
(risk behavior)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다[2]. 이러한 발
달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7만 4,980명을 대상으로 
‘제 6차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한 결과 19.3%가 최근 1년 사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 5%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3] . 또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아
동·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00년 7.7명, 2010
년 6.5명으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6.4명, 
2010년 9.4명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 이렇
게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은 자신이나 또래의 자살행동에 대해 어른이나 주
위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대처하고자 하는 행동
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특히 주목해야한다[5].

청소년의 자살시도는 평소에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다[6]. 따라서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보다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위험행동으로 볼 때 극단적인 문제
행동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위
험행동은 어느 한 변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인
의 심리, 환경적 변인의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영향을 고
려해야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같은 위험행
동의 원인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단일 특성보다는 다차
원적 특성을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위험행동은 개인
내적요인과 가족요인 및 지역사회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7]. 먼저,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요인은 감
각추구성향, 충동성, 우울[2,8]과 자기통제[9] 가 있다. 그
리고 가족요인은 가족 불화와 갈등, 부모-자녀 간 의사소
통, 가족기능, 가족지지, 학대경험이 있다[8,10]. 또한 지
역사회요인으로는 학업스트레스, 학교유형, 친구지지, 또
래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 등을 들 수 있다[7,10,11]. 

위험행동의 하나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
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요인으로 우울, 자아존중감, 문제해결기술[12-15]등
을 들 수 있으며, 가족요인으로는 부모 갈등, 가족의 의사
소통 부족[16,17]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
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으로 또래집단 및 교사
와의 문제[18,19], 따돌림이나 폭력[16]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는 상

관연구와 비교연구 등과 같은 단편적 연구가 대부분이었
으며, 자살생각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체
계적인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드문 편 이었다. 따라
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개인내적요인과 가족요인 및 지
역사회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가 필
요하다. 이에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하나의 위험행동으로 
보고 위험요인이 개인의 심리, 사회적 매개변인인 보호요
인을 통해 위험행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예측할 수 있
는 Selman 등이 제시한 위험행동 발달적 접근이론을 적
용하고자 한다. 위험행동 발달적 접근이론은 개인을 둘러
싸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직접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러한 위험요인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긍정
적 요인을 통해 위험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20].

2009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 여학생 28.9%, 남학생 
16.4%가 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을 하였으며, 여학생 
8.1%, 남학생 5.5%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고 보
고한 것에서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가 더 
높은 현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성과학연구
소에서 보고한 청소년 자살실태와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
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가 3배가 높
다고 하였다. 이렇게 청소년 자살생각과 시도에 대한 비
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
각 비율이 높았지만 성별을 구별하여 자살시도에 대한 
원인규명을 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
뿐 만 아니라 보호요인을 포함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자살생
각 예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구성의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위험행동 발달적 접근이론을 적용하여 생물
학적 위험성향,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심리사회적 구성요
인과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1.3 가설적 경로모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인과관계
를 규명하기 위하여 자살생각을 하나의 위험행동으로 보
고 Selman 등[20]의 위험행동 발달적 접근이론과 선행연
구를 기초로 하여 도출되었다. 

위험행동에 대한 발달적 접근이론에서 위험요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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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심리사회적 구성요인을 
통해 위험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
다[20]. 즉,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인 생물학
적 위험성향과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이 자살생각을 일으
킬 수 있는 선행요인이 되며, 이를 보호하는 요인이 심리
사회적 구성요인이 된다. 생물학적 위험성향은 선행연구
들[2,7,8] 을 통해 감각추구성향과 충동성을 측정변수로 
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은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유해환경을 측정변수로 하였다[10,11,21]. 생물학적 위험
성향과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이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데 매개하는 심리사회적 구성요인으로 위험성에 대한 
지식, 개인이 가지는 관리기술, 대인관계기술, 개인의 신
념, 가치, 태도, 동기를 제시하고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요
인으로 보았으나[7,20],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와 사회
적지지를 심리사회적 구성요인으로 하였다[8,9,21]. 자기
통제와 사회적지지는 각각의 독자적인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지지는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22]으로 볼 수 있어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행동 발달적 접근이론과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감각추구성향과 충동성으로 구성된 생물학적 위험성향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유해환경으로 구성된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을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심리사회적 구
성요인인 자기통제와 사회적지지를 내생변수로, 내생변
수 중 사회적지지가 자기통제로 가는 가설적 구조경로모
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위험행동 발달적 접근
이론을 적용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가설적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실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모
형의 적합정도와 유효성을 검정하는 공분산구조분석 연
구이다.

2.2 연구 대상

조사대상은 초기, 중기, 후기청소년 중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기 전이며, 또한 일반적인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초기, 중기청소년 시기의 중,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비확률 표집방
법을 이용하여 D광역시에 소재하는 4개 중학교, 4개 고
등학교 및 2개 청소년 상담시설 총 8개를 임의 선정하였
다. 구체적 표집은 임의 선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여중생 

1, 2, 3학년과 여고생 1, 2학년 각각 1개 반 및 2개 청소
년 상담시설에 방문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자살예방
을 위한 연구목적과 취지, 연구 외에는 수집된 자료를 사
용하지 않을 것과 비밀보장, 언제라도 그만 둘 수 있는 
연구 대상자로서의 권리 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
한 자발적인 서면동의를 한 여자 청소년 500명을 편의표
출 하였다. 수집된 500부 중 응답이 미비한 자료 24부를 
제외한 476부 중 5문항 모두 자살생각과 전혀 관련이 없
다고 응답한 13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343부의 설문지를 
최종자료로 분석하였다. 구조경로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 기준은 구조경로의 자유 모수치 수(전체 모수치 수-고
정 모수치 수) × 10∼20의 근거[23]에 의해 본 연구에서 
산출된 27개의 자유모수치 수(전체 모수치 42개-고정 모
수치 15개)는 270명으로 제시되어 필요한 표본 수를 충
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감각추구성향 

감각추구성향은 Oh와 Park[24]이 Arnett [2]의 
Sensation Seeking Scale을 번안·수정한 것으로 측정하였
다. 22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각추구성향 
즉, 신체적·사회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다양하고 
신기하며 복잡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Oh와 Park[24]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2이었다.

2.3.2 충동성

Lee[25] 가 Barratt Impulsiveness Scale을 번안하여 수
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23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충동성, 즉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떠한 결과를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및 
성격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1로 나타났다.

2.3.3 일상생활스트레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Yoo와 Han[26] 이 
개발한 것을 Shin [27]이 수정 ․ 보완한 것으로 측정하였
다. 가정, 학업, 친구, 학교영역으로 구성된 27문항 4점 
척도이며, 각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 [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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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유해환경요인

유해환경요인은 Kim[10]이 개발한 유해환경요인 척도 
19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개발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에 적합한 도구이며, 유해시설, 유해물품, 유
해매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총 
0점에서 19점의 범위의 도구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해
환경 노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2으로 나타났다.

2.3.5 자기통제

자기통제는 Nam과 Ok [28]이 Gottfredson과 Hirschi 
[29]의 자기통제척도를 번안·수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장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장기통제 10문항, 즉각적 만족
을 추구하는 단기통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문
항,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를 잘하는 것
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75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9이었다.

2.3.6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Social Support Appraisal(SS-A) 척도를 
Han[30]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친구지지, 가족지지 도
구로 측정하였다. 16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다.

2.3.7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개발한 YRBSS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를 근거로 
Kang [31]이 개발한 청소년 건강위험행위 측정도구 중에
서 자살 생각 및 시도행위 5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이
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3
월 2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자료수집의 신뢰도를 위해 2
회의 연구조사원 훈련을 통해 설문지 각 문항에 대한 이
해를 시켰다. 직접면접을 하는 역할모델링 모의훈련을 하
여 실제 내용과 차이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후, 설문의 공통된 단어 사용 빈도를 
분석한 자료수집자 간의 일치도가 98-99%로 나타나 신

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료수집 전 대상학교에 연구자
가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 및 학생주임교사에게 연구목적
과 취지를 설명 한 후 연구에 도움을 주기로 수락한 8개 
학교 및 2개 청소년 상담시설 담당자와 방문일자를 약속
하여 연구조사원이 방문하였다. 연구조사원이 수업 외의 
시간에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실에 방문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소요된 
시간은 대상자 1인 당 20분 정도이었으며,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19.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측정변인들의 정
규성 검증은 첨도와 왜도,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모형의 부합도는 NC, SRMR, CFI, RMSEA의 부합
도 지수를 구하였으며, 유효성 검성은 최대우도법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은 중1 64명(18.6%), 중2 65명(19.0%), 
중3 69명(20.1%), 고1 69명(20.1%), 고2 76명(22.2%)이었
다. 종교는 ‘무교’가 147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
업성적은 ‘중’ 207명(60.3%)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
는 ‘부모+자녀’형태가 281명(8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상태는 ‘상’ 44명(12.8%), ‘중’ 197명(57.4%), ‘하’ 
102명(29.7%)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측정변인간의 상관행렬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행렬을 측정한 결과, 대상자의 감각추구
성향, 충동성, 일상생활 스트레스, 유해환경 요인, 장기적 
통제, 단기적 통제, 가족지지, 친구지지, 자살생각의 관계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변인의 평균을 살펴보
면, 감각추구성향은 4점 만점에 2.41(0.40)점, 충동성은 4
점 만점에 2.46(0.34)점,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2.02(0.51)점, 유해환경요인은 19점 만점에 4.94(5.23)점, 
4점 만점에 장기적 통제 3.03(0.60)점, 단기적 통제 
3.28(0.52)점, 5점 만점에 가족지지 3.77(0.84)점, 친구지
지 3.80(0.69)점, 자살생각은 4점 만점에 0.87(1.01)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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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N=343)

Variable
Sensation 
seeking

r(P)

Impulsivene
ss

r(P)

Daily life 
stress
r(P)

Harmful 
environmen

ts
r(P)

Long-
term control 

r(P)

Short-
term control 

r(P)

Family 
support

r(P)

Friend 
support

r(P)

Suicidal 
ideation

r(P)

Sensation 
seeking 1

Impulsiveness
.25

(.005) 1

Daily life 
stress

.17
(.043)

.39
(<.001) 1

Harmful 
environments

.21
(.038)

.35
(<.001)

.34
(<.001) 1

Long-
term control 

-.30
(<.001)

-.51
(<.001)

-.37
(<.001)

-.37
(<.001) 1

Short-
term control 

.26
(.003)

-.47
(<.001)

-.45
(<.001)

-.32
(<.001)

.55
(<.001) 1

Family 
support

-.25
(.005)

-39
(<.001)

-.47
(<.001)

-.26
(.002)

.48
(<.001)

.44
(<.001) 1

Friend support
-.16

(.034)
-.43

(<.001)
-.44

(<.001)
-.27

(.003)
.54

(<.001)
.48

(<.001)
.46

(<.001) 1

Suicidal 
ideation

.23
(.014)

.48
(<.001)

.57
(<.001)

.47
(<.001)

-.53
(<.001)

-.53
(<.001)

-.41
(<.001)

-.43
(<.001) 1

M
(SD)

2.41
(0.40)

2.56
(0.34)

2.02
(0.51)

4.94
(5.23)

3.03
(0.60)

3.28
(0.52)

3.77
(0.84)

3.80
(0.69)

0.87
(1.01)

Kurt 1.01 0.90 -0.12 1.06 0.89 0.26 -0.71 -0.22 1.92

Skew -0.25 0.18 0.33 0.92 -0.37 0.03 -0.18 -0.09 1.63

나타났다. 또한 측정 변인들의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첨
도는 절대값 10이하, 왜도는 절대값 3[23] 이하를 확인한 
결과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일상생활 스트레스, 유해환
경 요인, 장기적 통제, 단기적 통제, 가족지지, 친구지지, 
자살생각은 첨도 10이하, 왜도 3이하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Subject's General Properties       (N=343)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

Grade 1st year of  middle school 64 18.6

2nd year of  middle school 65 19.0

3rd year of  middle school 69 20.1

1st year of  high school 69 20.1

2st year of  high school 76 22.2

Religion Protestant 91 26.5

Buddhism 70 20.4

Catholic 35 10.2

None 147 42.9

Record Above 60 17.5

 Average 207 60.3

Low 76 22.2

Family 
structure

Parents+Children 281 81.9

Grandparents+Parents+Children 45 13.1

Single parent+Children 13 3.8

Alone 4. 1.2

Economy 
status

Above 44 12.8

Average 197 57.4

Low 102 29.7

3.3 가설적 구조모형의 검증

3.3.1 가설적 구조모형의 부합도 검증

가설적 구조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NC, SRMR, 
GFI, RMSEA의 부합도 지수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양호한 부합도의 기준이 NC 5이하, 
SRMR 0.1이하, CFI 0.9이상, RMSEA의 값이 0.1이하의 
기준[23]에서 가설적 구조모형의 NC(4.63), SRMR(0.07), 
CFI(0.91), RMSEA(0.07~0.08) 부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 

[Table 3] Goodness for fit test of hypothetical and 

modified structure model           (N=343)

 Model CMIN p NC SRMR CFI
RMSEA

LO90 HI90

Hypothetical 

model
83.38 4.63 0.07 0.91 0.07 0.08

Modified 

model
84.38 4.44 0.08 0.91 0.06 0.07

Model 

comparisons
 0.99 .310

 

3.3.2 가설적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유의성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구조모형에서 설정한 구조경로의 모
수치와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추정치를 산출하
였다. 표준화 경로 모수치를 중심으로 가설적 구조모형에 
대한 경로 도형을 제시하면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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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risk 

disposition

Sociocultural 
risk factors

Self-
control

Social 
support

Sensation 
seeking

Impulsiven
ess

Daily life 
stress

Harmf ul 
environm
ents

Long-term  
control

Short-term  
control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

e5 e6

e9

e10

e7 e8

e1

e2

e3

e4

e11

Suicidal 
ideation

-.27*

-.98**

-1.37**

-.74**

1.05*

-.52

.55**

.47**

.73**

.76*
.63**

.91*

.64*

.81**

1.43**

-.40*

-1.68**

* <.05, ** <.001

[Fig. 1] Hypothetical path diagram 

가설적 구조모형에서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
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생물학적 위험성향(β
=0.64, p=.006), 사회문화적 위험요인(β=1.43, p<.001), 
자기통제(β=-0.40, p=.012), 사회적지지(β=-1.68, p<.001) 
이었다.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생물학적 위험
성향(β=-1.37, p<.001), 사회문화적 위험요인(β=-0.74, 
p<.001)이었다. 사회적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생물학적 위험성향(β=-0.27, p=.023), 사회문화적 위험요
인(β=-0.98, p<.001)이었다.

3.4 가설적 구조모형의 수정

3.4.1 수정 구조모형의 부합도 검증

가설적 경로모형에서 사회적지지가 자기통제에 미치
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이 경로를 제거하여 모형
을 수정하였다. 수정 구조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NC, 
SRMR, CFI, RMSEA의 부합도 지수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수정 구조모형의 부합도를 가설

적 구조모형의 부합도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1개의 경
로가 제거되어 간명해진 것에 비해 부합도 감소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x2=0.99, p=.310). 또한 양호
한 부합도의 기준이 NC 5이하, SRMR 0.1이하, CFI 0.9
이상, RMSEA의 값이 0.1이하의 기준[23]에서 수정 구조
모형의 NC(4.44), SRMR(0.08), CFI(0.91),  RMSEA(0.06~0.07) 
부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 

3.4.2 수정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유의성 검증

수정 구조모형에서 설정한 경로의 표준화 모수치를 중
심으로 수정 모형에 대한 경로도형을 제시하면 Fig. 2와 
같다.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생물학적 위험성향(β=0.23, p=.032), 사회문
화적 위험요인(β=1.05, p<.001), 자기통제(β=-0.32, 
p=.016), 사회적지지(β=-1.25, p<.001)이었다. 자기통제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생물학적 위험성향(β
=-1.36, p<.001), 사회문화적 위험요인(β=-0.4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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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ified path diagram

이었다. 사회적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생물학
적 위험성향(β=-0.30, p=.014), 사회문화적 위험요인(β
=-0.92, p<.001)이었다.

3.5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생
물학적 위험성향,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자기통제 및 사
회적지지가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생물학적 위험성
향과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이 간접효과가 있었다. 이중 자
살생각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사회적지지 이
었으며, 다음은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자기통제, 생물학
적 위험성향 이었으며, 이들 변수는 자살생각을 75.7% 
설명하였다. 자기통제에 대한 효과에서는 생물학적 위험
성향과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이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
들 변수는 자기통제를 43.0%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적지
지에 대한 효과에서도 생물학적 위험성향과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이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사회적지지를 37.6% 
설명하였다[Table 4].

[Table 4]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structure model                    (N=343)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

2

Self-

control

Biological risk 

disposition
-1.36 0.00 -1.36

.430
Sociocultural 

risk factors
-0.41 0.00 -0.41

Social 

support

Biological risk 

disposition
-0.30 0.00 -0.30

.376
Sociocultural 

risk factors
-0.92 0.00 -0.92

Suicidal 

ideation

Biological risk 

disposition
0.23 0.24 0.47

.757
Sociocultural 

risk factors
1.05 1.79 2.84

Self-control -0.32 0.00 -0.32

Social support -1.25 0.0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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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위험행동 발달적 접근이론을 적용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경로를 설명
하는 구조모형을 구축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조모형에서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경
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물학적 위험성향, 사
회문화적 위험요인, 자기통제 및 사회적지지 이었다. 즉 
생물학적 위험성향,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이 높을수록, 그
리고 자기통제와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
았다. 이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충동성과 자기통제[14], 일상생활 스트레
스와 사회적지지[21]를 보고한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Selman 등[20]의 위험행동 
발달적 접근이론에서 위험요인은 위험행동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치고, 심리사회적 구성요인을 통해 위험행동으로 
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외생변수인 생물학적 위험성향이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는 
Han[7] 의 연구에서 생물학적 위험성향인 감각추구성향
과 충동성이 위험행동의 예측인자라고 보고한 것과 비교
하여 자살생각이 위험행동의 하나로 본다면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
트레스와 유해환경요인으로 구성된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이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문화적 위
험요인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이 높다는 연구[10,11]와 유
사하였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위험성향과 사회문화적 위
험요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에서 생물학적 
위험성향의 측정변수인 감각추구성향과 충동성을 적절하
게 조절하는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사회문화
적 위험요인의 측정변수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유행환
경요인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세우는 것에 주력해야할 것
이다. 

구조모형의 매개변인이며 보호요인으로 설계된 장기
적 통제와 단기적 통제로 구성된 자기통제와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로 구성된 사회적지지가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
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통제와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았다. 이는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이 감소한다는 보고[9]와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높다는 
Kim[10] 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자기통제와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관계가 있다는 
Kwon[14],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자살생각이 관련이 있
다는 Kang[21]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여
자 청소년의 경우에 위험행동인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를 긍정이고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
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가족지지
와 친구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멘토와 멘
티의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 성장과 관련된 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생물학적 위험성향과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의 효과를 
비교하면, 생물학적 위험성향 0.23,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1.05의 직접효과에 비해 간접효과는 생물학적 위험성향 
0.24,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1.79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높
았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생물학적 위험성향과 사회문화
적 위험요인은 보호요인인 자기통제와 사회적지지를 매
개하는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 크므로 간
접경로를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자살생각에 대한 자기통제의 직접효과는 
-0.32, 사회적지지의 직접효과는 –1.25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해서는 매개변
인이며 보호요인인 자기통제와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키는 
방안 모색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찾
아 볼 수 없어 추후연구를 통해 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
는 사회적지지, 생물학적 위험성향, 자기통제 순으로 나
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자살생각을 75.7%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형에서 제시된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변인이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높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14,21]의 결과와 비교하
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가정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스트레스, 자기통제 등의 설명변인과 유사한 부분도 있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단일변인
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변인인 생물학적 위험성
향,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자기통제, 사회적지지를 규명
한 것과 더 높은 자살생각의 설명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
[14,21]와 비교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구체적으
로 설명하였으며, 자살생각을 위험행동으로 보고 여자 청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특성 및 다양한 환경변수를 고려
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자기통제와 사회적지지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 변인은 생물학적 위험성향과 사회문화적 위험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생물학적 위험성
향과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이 적을수록 자기통제와 사회
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여자 청소년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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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위험성향이 자기통제에 직접효과가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Jo[32]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충동성과 자기통
제, Jung[33]의 연구에서 감각추구성향과 자기통제력이 
상관이 있었다는 것에서 유사한 맥락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 충동성과 자
기통제와의 단순관계만을 제시하고 있어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반복연구를 통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이 사회적지지에 직접효과가 나타난 결과는 원인적 관계
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사회적지지
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Kang[21]의 연구와 관련성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자기통제에 대해 생물학적 위험성향이 
사회문화적 위험요인보다 효과가 더 높았으며, 이들 변수
는 자기통제를 43.0%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에 대
해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이 생물학적 위험성향보다 효과
가 더 높았으며, 이들 변수는 자기통제를 37.6% 설명하
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여자 청소년의 자기통제와 사회적
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 생물학적 위험성향
과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
해 생물학적 위험성향과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교육과 상담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하고 적용
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자기통제와 사회
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자
기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인 
자살생각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친구 및 가족과의 
긍정적이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만
남의 장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건강한 학교 및 건강한 
가정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친구지지
와 가족지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래친구 및 가
족대상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다. 특히 여자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가 공조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축된 구조모형에서 생물학적 위험성향, 사회
문화적 위험요인, 자기통제 및 사회적지지 구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시
도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구조모
형을 구축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구조모형의 모수치와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지지
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이 경
로를 제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해 생물학적 위험성향,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자기통제 및 사회적지지에서 직접
효과가 있었으며, 생물학적 위험성향과 사회문화적 위험
요인에서 간접효과가 있었다.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이었
으며, 다음은 사회적지지, 생물학적 위험성향, 자기통제 
순으로 이들 변인들은 자살생각을 75.7% 설명하였다. 그
리고 여자 청소년의 자기통제에 생물학적 위험성향이 사
회문화적 위험요인보다 효과가 더 높았으며, 이들 변수는 
자기통제를 43.0%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에 사회
문화적 위험요인이 생물학적 위험성향보다 효과가 더 높
았으며, 이들 변수는 자기통제를 37.6%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 구조모형 탐색을 
통하여 영향변인들을 확인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한 
것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1개의 
대도시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표집의 한계로 인하
여 전체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설계를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확인
된 변인들을 고려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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